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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정창욱*

1. 누가복음 1:1 

GNT5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avnata,xasqai dih,ghsin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개역개정�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새번역�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

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개정�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

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

다.

�새한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1.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1절에서 원문의 일부만 번역에 포함시켰고 �공동개정�은 

원문의 3절에 있는 ‘존경하는 데오필로님’이라는 칭호를 맨 처음에 놓았습니

다.

(2) �개역개정�은 ‘이루어진 사실’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일어난 일들’과 ‘일어난 그 일들’로 번역한 반면에, �새한글�은 ‘이루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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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신 일들’로 번역하였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위의 항목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ESV, NIV, NRS, NKJ 등 많은 영

어 성경은 ‘things/events that/which have been fulfilled/accomplished among us’

로 번역했으며, NAS는 뒷부분의 관계대명사절을 빼고 분사인 ‘accomplished’

로 번역하였습니다.

(2) 대다수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 현재완료로 번역하고 있고, 현재 수동

태로 번역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이 1절의 일부만 포함시킨 이유는 아마도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1절과 2절을 하나로 묶어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공동개정�의 호격 배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이고 태는 수동태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

역하기가 어렵기에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능동으로 번역하였고 �개역

개정�은 완료의 의미는 반영하지 않고 수동태를 반영하여 번역했다고 여

겨집니다. 반면에 �새한글�은 수동태와 완료의 의미를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이루다’ 동사는 수동태로서 이것은 신적 수동태이며 따라서 하나님

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의 일들을 묘사합니다.

(2) 신적 수동태를 한글로 표현하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존칭어

를 사용하면 되기에 �새한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적 수동태를 표

현하였습니다. 

(3) 또한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로서 독특한 시상을 드러내는데, 그

리스어의 현재완료는 어떤 사건의 과거 발생과 그것에 따른 현재적 상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새한글�은 ‘이루

어 놓으신’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를 조금 더 분

명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아두신’으로 번역한다면 완료의 의미가 

더 잘 표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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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복음 2:22

GNT5 Kai. o[te evplh,sqhsan ai ̀ h̀me,rai tou/ kaqarismou/ auvtw/n

kata. to.n no,mon Mwu?se,wj( avnh,gagon auvto.n eivj ~Ieroso,luma 

parasth/sai tw/| kuri,w|( 

�개역개정�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새번역�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

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공동개정�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새한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

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

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주체인 ‘그들’이 

생략되어 있으며 �새번역�은 이것을 ‘그들이’라는 주어로 만들면서 동사를 

수동태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그들을’이라는 목적어로 만들고 동사를 

능동태로 번역하였습니다.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날이 차다’로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정�

은 ‘치르는 날이 되다’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날이 다 되었을 때’로 번

역하였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ESV, NAS, NRS 등 대다수 영어 성경은 ‘그들의 정결케 하는’에 해당

하는 표현을 ‘their purification’으로 번역하였으며, KJV과 NKJ는 ‘her 

purificatio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 대다수 독일어 번역은 이것을 ‘ihrer Reinigung’으로 번역하였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이 ‘그들’을 생략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

로 할 경우에 문맥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정결의 대

상을 생략하여 처리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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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 성경의 KJV과 NKJ의 ‘her’는 다수 사본을 따라서 원문을 ‘그녀

의’를 지칭하는 여성 소유격 대명사로 판단했기에 선택되었다고 여겨집니

다.

(3) ‘날이 차다’ 등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는 수동태로서 �개

역개정�과 �새번역�은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능동태로 번역

한 것으로 보입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하자면 ‘그들의 정결케 하는 것의 날

들’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아함이 들 수 있

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 속죄제사

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1)

(2) 마리아의 경우에 출산을 하여 부정하게 여겨졌을 터이고 요셉은 어쩌

면 예수님의 출생 때에, 산파 없이 아이를 받아내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필연적으로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 �공동개정�의 ‘정결예식을 치루는 날이 되자’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번역이고, �새번역�처럼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로 수동의 의미로 번역

할 필요는 없으며, �새한글�의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

을 때’라는 번역은 원문을 반영하면서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새한글�의 번역은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 줍

니다:

    그들을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에,

    그들은주님께 바치려고 ‧‧‧

3. 누가복음 9:22

GNT5 eivpw.n o[ti Dei/ to.n uiò.n tou/ avnqrw,pou polla. paqei/n kai. 

avpodokimasqh/nai avpo. tw/n presbute,rwn kai. avrciere,wn 

kai. grammate,wn kai. avpoktanqh/nai kai. th/| tri,th| h̀me,ra| 

evgerqh/nai) 

1) 이 구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D. Bock,　 Luke 1:1-9:50 (Grand Rapids: Baker, 1994), 

236-23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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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개정�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새번역�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

임을 당하고서,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

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

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새한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

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반면에 �새번역�

과 �공동개정� �새한글�은 ‘반드시’라는 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살아나야 한다’로 번역하고 �새한글�도 

존대어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고 동일하게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단순히 ‘살아나다’로, �공동개정�은 ‘다

시 살아나다’로 번역한 반면에, �새한글�은 ‘일으킴을 받아’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번역하였습니다. 

(4) �새한글�의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러나’라고 접속

사를 번역한 반면에 다른 세 개의 한글 성경은 순접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으로 접속사를 이해하였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모든 역본에서 ‘반드시’에 해당하는 ‘must’를 

넣어서 번역하여 모든 동작들(고난받다, 버림받다, 죽임당하다, 일으킴을 

받다)이 ‘must’와 연결되게 번역하였고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의 경우에 

대부분 ‘and’로 이해한 반면에, CJB와 GNB 등에서 ‘but’으로 번역하였습

니다.

(2)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도 ‘반드시’에 해당하는 ‘muß’를 넣어 번역하였

고,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의 경우에 EIN만 ‘그러나’에 해당하는 ‘aber’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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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였습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의 강렬한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기에 다른 

번역들은 ‘반드시’를 넣은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공동개정�은 뒷부분에

서 필연적 사건 발생을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에 가톨릭에서 다시 번역한 �성경�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로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2)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새한글�이 ‘일으킴받

아’를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런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지는데 원문에서도 동사는 수동태로 되

어 있습니다.

(3)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를 ‘그러나’로 번역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의 모든 과정을 뒤집어엎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

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원문에 따르면 구속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

시 일어나야 할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dei/)가 사용되었는데 그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번역이 진행되

었다고 여겨집니다.2)

(2)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에 모든 동사와 관련하여 당위성을 표현하

는 �새한글�의 번역은 원문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

습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에서도 언제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

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주체로 그려지기에 ‘일으킴받아’를 집어넣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리스어의 접속사를 무시하거나 kai,같이 흔히 쓰이는 접속사를 단순

히 ‘그리고’라는 의미로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것을 ‘그러나’로 번역할 때에 이번 경우와 같이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

날 수 있습니다.

2) 이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J. Nolland, Luke 1-9:20 (Dallas: Word Books, 1989), 131-13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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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복음 11:2

GNT5 ei=pen de. auvtoi/j( {Otan proseu,chsqe le,gete( 

Pa,ter( àgiasqh,tw to. o;noma, sou\ evlqe,tw h ̀basilei,a sou\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

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

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새한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빕니

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 처음 부분에 동사의 간접목적어를 생

략한 반면에, �새번역�은 ‘그들에게’를, �새한글�은 ‘제자들에게’로 번역하

였습니다.

(2)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이렇게 하라/하여라’로 번역한 반면에 

�새번역�과 �새한글�은 ‘이렇게 말하여라/말하세요’로 번역하였습니다.

(3) 기도문의 첫 번째 명령문을 �개역개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으시오며’로 번역한 반면에, �새번역�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로 �공동개정�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로 번역

하였습니다.

(4) 두 번째 명령문을 �개역개정�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새번역�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로, �공동개정�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로 번역하였으며, �새한글�은 첫 번째, 두 번째 명령문의 명령법을 

기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5)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한 반면에 �공동개

정�은 의역하여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높이다/존중하다’의 의미로 번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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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어 역본 참조

(1) 기도문의 명령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기원하는 의미로 

번역하며, GW의 경우에는 ‘let’을 넣어서 번역하였습니다. 

(2) 거의 모든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 영어의 가정법에 해당하는 접속법을 

써서 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말하다’ 동사의 유무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문맥상 ‘하다’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듯하고, 그럼에도 �새번역�과 �새한글�에서 원문을 반

영하여 ‘말하다’로 번역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여겨집니다.

(2) 간접목적어의 유무도 (1)과 유사한 이유로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3) 기도문의 3인칭 명령법의 번역의 경우에 �개역개정�을 제외한 한글 

성경들은 3인칭 명령법을 �개역개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문법에 맞지 

않고 영어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역동사를 넣어서 번역한 것

으로 여겨집니다.

(4)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의 뜻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에 �공동개정�

은 의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의 문맥에서 이 동사는 ‘존경하다’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여 �새한글�에서 ‘높임받다’로 번역했다고 여겨

집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의 3인칭 명령법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역동사인 ‘let’을 써서 번역하지만 이것

은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

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2) 그리스어의 명령법은 기원과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이런 점을 살펴서 주기도문의 경우에 기원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따라서 �새한글�의 번역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3)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바람과 기원이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청원은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새한글�의 번역은 타당하며 

이와 같은 명령법 3인칭의 번역 방식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대

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스어의 명령법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85-49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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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복음 14:27

GNT5 o[stij ouv basta,zei to.n stauro.n eàutou/ kai. e;rcetai ovpi,sw 

mou( ouv du,natai ei=nai, mou maqhth,j) 

�개역개정�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새번역�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공동개정�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한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5.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각각 

‘‧‧‧도’와 ‘그리고’로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과 �새한글�은 이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모두, 부정하는 표현을 ‘따르지 않

는 자’로 번역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이해한 반면에, 

�새한글�은 ‘메지 않고’라고 번역하여 부정어를 ‘지다/메다’에 연결하고 

‘내 뒤를 따르는’에는 부정하는 의미를 넣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

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모든 영어 성경은 �개역개정� 등과 동일하게 부정어가 ‘십자가를 메

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으며, 다만 오래된 TNT 

등은 ‘whosoever beare not his crosse and come after me’로 번역하여 �새한글�

의 뉘앙스를 띠게 해 놓았습니다.

(2) 모든 독일어 성경의 번역은 영어 성경처럼 분명하지는 못하여, 첫 번

째 동사인 ‘메다’ 앞에만 부정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의 경우는 사본학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에 사본학적 결정에 따른 번역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2) 그리스어 원문에 부정어가 첫 번째 동사인 ‘메다’ 앞에만 놓여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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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대다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부정어가 두 번째 동사까지도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고, �새한글�은 첫 번째 동사에만 연결된다고 이해한 것

으로 보입니다.

(3) 모든 독일어 성경이 모호하게 번역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영어의 

경우와 달리 독일어의 경우에 분명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

쩌면 일부러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5.4. 차이점이 새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 문법상으로 부정어는 첫 번째 동사에만 있기에, 반드시 두 

번째 동사까지 이 부정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바로 앞 구절인 26절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과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기에 이 구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십자가를 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자기의 십자가

를 지고 가는 모습을 형상화해 주는데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단순

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미가 없음을 이 구절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4) 14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기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곳으로 가고 있으나 십자가를 자신들이 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

수님의 길을 따라 가게 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9:23에 보면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나를 뒤따

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

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때 십자가를 메는 것과 뒤따르는 것은 

구별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는 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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